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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보다직업의식
느끼게한 등급판정 현장실습 강원대학교:박동오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앞둔 겨울방학이 

라 학창시절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 축산물등 

급판정소에서의 현장실습을 신청하게 되었다.

천장의 레일에 끝없이 걸려있는 소와 돼지 

들은 처음 보는 나에게는 어느 소가 좋은 등급 

을 받을 것인가 보다도 성별만 이라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루 

하루가 지나며 하나 하나 알아가는 기분은 정 

말 'good'이라고표현할수있었다.

하루, 이틀 실습을 하는 날들이 지나가면서 

'축산물둥급판정소', 특히 '둥급판정사' 에 대 

하여 생각을 해보았다. 둥급판정사들은 단적 

으로 말하자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를 연 

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등 

급판정사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을 떠나서 책임 

감과 공정함이 있어야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등급판정사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 중

에서 "시험은 90점 이상을 맞으면 통과를 하지만, 우리들은 100점을 맞아야 

한다,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 

고 말씀해 주셨다. 이 런 생각을 하며 책 임감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 

는 등급판정사분들을 보며 앞으로의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어떤 직업이 

냐？'보다는 '어떤 직업의식이 필요한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현장 체험중 평상시 생활은 오전 현장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둥급 

판정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해 참고 서적으로 공부했고, 우편작업 등 

을 하며 현장업무외 많은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직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지는 않아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등급판정 

사 선배님들과 하루 일과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되지 봇해 너무 아쉽지만 작은 일이라도 나누 

어 주시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서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매 

일 현장에서 도체를 평가하 

는 기준과 둥급판정의 과정 

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서서 

실습기간 동안 여러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대학수업과는 달리 이번 

현장실습은 단순한 호기심 

에서 시작해 실습을 시작하 

게 됐지만 이렇게 많은 걸 

얻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 

다. 먼저 이번 실습기회를 갖게 해주시는 강원대학교 송영한 교수님께 감사 

드리고, 가족같은 화목한 분위기로 다정다감하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축산물등급판정소 서울지소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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